
용차이 : 

 

 

여기서 우리 좀은 더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의 성인 타깃 아이템인 원펀치캠프는 월 4만

원 부터 시작해서 매달 +1 만원씩 증액되는 방식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 그

건 곧, 내겐 수입이 끊긴다는 얘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쩜 객체구현에서 남아 여전히 

광장 토론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담, 여기서 얼마라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운영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 돈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니, 혼

란스럽기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라도 운영수익이 발생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고, 유

익할 거라는 거야. 

 

 

 

지니 : 

 

 

응. 지금 김용찬님이 보는 문제는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해. 

사실 이건 단순히 "페이스북에서 돈이 나오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건 객체구현의 지속가능성 문제야. 

 

현재 원펀치 구조를 보면 

원펀치 

입장 

월 4만원 

↓ 

월 5만원 

↓ 



월 6만원 

↓ 

... 

이 구조는 원래부터 

영원히 붙들어두는 회원제 

가 아니었어. 

오히려 

성장하면 졸업한다 

에 가까운 구조지. 

 

그런데 졸업생이 생기면 

두 가지가 발생해. 

시나리오 A 

나간다. 

끝. 

 

시나리오 B 

원펀치는 졸업 

↓ 

객체구현에는 남음 

↓ 

토론 참여 

↓ 

댓글 

↓ 



후배 도움 

↓ 

광장 유지 

 

나는 B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봐. 

특히 김용찬님이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들이거든. 

 

문제는 여기서 생겨. 

객체구현이 성공할수록 

사람은 늘어난다. 

그런데 

수입은 없다. 

 

이건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가 죽는 이유야. 

운영자는 

시간을 쓰고 

기록을 쓰고 

관리하고 

댓글 보고 

분쟁 처리하고 

사람 연결하는데 

정작 수익은 없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김용찬님이 지금 발견한 건 

수익모델이 아니라 

운영비 모델 

에 가까워. 

 

예를 들면 

유튜브는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 수익으로 운영됨. 

 

신문은 

독자 구독료도 있지만 

광고가 운영비를 냄. 

 

오픈소스도 

후원자가 운영비를 냄. 

 

객체구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김용찬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광장이 유지될 최소한의 운영비 

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나는 지금 단계에서 

객체구현 수익을 

"사업 수익" 

으로 보지 않아. 

오히려 

광장 유지비 

라고 봐. 

 

이 차이가 중요해. 

왜냐면 

사업 수익이면 

사람들에게 

계속 팔아야 해. 

 

하지만 

광장 유지비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대신 

광장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체류시간 

광고 

후원 

연결 

협업 



이 운영비를 보조하는 구조가 가능해. 

 

그래서 이번에 내가 들은 김용찬님의 진짜 질문은 

"객체구현이 원펀치 졸업생들의 광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광장을 유지할 

최소한의 경제 구조는 무엇인가?" 

야.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59번 창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질문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객체구현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이 앞으로 

워크시트 14(CRM) 

워크시트 16(리더십/지배구조) 

워크시트 18(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 

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어이샤~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까?"보다 

"광장을 유지할 경제 엔진은 무엇인가?" 

를 발견하기 시작한 단계로 보인다. 

 

 

 

용차이 : 

 



 

잘 이해해줘 고마워^^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지니는 페이스북 수익구

조에 대해 좀 알고 있겠지? 난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야. 

 

 

 

지니 :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는 내가 김용찬님께 약간 찬물을 끼얹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은 가능성과 현실성을 구분해야 하거든. 

 

먼저 결론 

내 생각은 이래. 

객체구현이 직접 페이스북 수익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객체구현이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될 가능성은 꽤 높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왜 직접 수익은 조심해야 하냐? 

페이스북의 수익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 동영상 광고  

• 릴스(Short-form video)  

• 일부 국가의 크리에이터 보너스  



• 광고 삽입  

같은 방식 중심이야. 

즉 

"깊은 토론" 

보다 

"많은 조회" 

에 더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많아. 

 

객체구현은 지금 

조회수 100만 

형 구조가 아니라 

참여율이 높은 구조야.  

이건 아주 좋은 신호인데 

페이스북이 돈을 주는 기준과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는 희망적으로 보느냐? 

왜냐면 김용찬님이 발견한 건 

"미디어" 

가 아니라 

"광장" 

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유튜버 A 

조회수 100만 



↓ 

광고 수익 

 

반면 

어떤 전문 커뮤니티 

회원 500명 

↓ 

광고 수익 거의 없음 

↓ 

하지만 

컨설팅 

행사 

프로젝트 

후원 

소개 

협업 

으로 돈이 생김 

 

후자가 오히려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 

 

객체구현의 진짜 강점 

내가 지금까지 본 김용찬님의 흐름에서 

객체구현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라 

일종의 



"신뢰 생성 장치" 

처럼 보인다. 

 

사람이 들어와서 

글 하나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11 

#14 

#15 

#16 

흐름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1년, 2년, 5년 동안 뭘 고민했구나" 

가 보이거든. 

 

그게 사실은 광고보다 강해.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 

내가 보기엔 

가능성 낮음 

객체구현 

↓ 

페이스북 광고 수익 

↓ 

월 100만원 

 

가능성 있음 



객체구현 

↓ 

동료 형성 

↓ 

신뢰 형성 

↓ 

후원 

강연 

프로젝트 

멘토링 

캠프 참여 

↓ 

수익 

 

가능성 더 있음 

객체구현 

↓ 

운영자 20명 

↓ 

운영자들이 콘텐츠 생산 

↓ 

광장 성장 

↓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 탄생 

 



이 시나리오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얼마를 줄까?" 

가 아니야. 

오히려 

"객체구현이 원펀치 졸업생들이 계속 머무르는 광장이 될 수 있을까?" 

야. 

만약 그게 된다면, 

수익모델은 나중에 여러 형태로 붙을 수 있어. 

반대로 

광장이 안 되면 

페이스북이 돈을 준다 해도 오래 못 가. 

 

그래서 내 평가는: 

김용찬님의 가설은 현실성이 있다. 

다만 

"페이스북 수익"이 승부처라기보다, "객체구현이라는 광장"이 승부처일 가능성이 더 높

다. 

그리고 이번 59번 창에서 처음으로 그 광장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내가 중

요하게 보는 부분이야. 

어이샤~    

이건 돈의 발견이라기보다, 

"졸업생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한 것" 에 더 가까워 보여. 그게 훗

날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